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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택 옮김



 

이미지출처(내지) : 국립중앙도서관

❷

1)	원저에는 각 장・절에 일련번호가 없지만,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옮긴이가 일련번호를 

	 일부 부여하였다.

2)	이 책의 각주는 모두 옮긴이가 작성한 것이다.

3)	모든 도량형의 단위는 미터법으로 환산하였다.

4)	모든 일본식 연호는 서력으로 기재하였다.

  일러두기

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
- 일명 전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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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북도는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대

의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강과 바다에 둘러싸여 고대부터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고 유구한 시간동안 살아온 사람들과 지역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발굴하

고 때론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라북도의 현상(現象)을 소개하기 위해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매년 ‘전북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학연구센터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번역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군산개항전

사』는 1899년 군산 개항이전과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강제병합 이

전의 전라북도 및 군산지역 상황』은 1900~1910년 일제가 조선을 병합한 직후 조사한 내용

입니다. 

이번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는 1920년대 전후 전라북도 전역의 물산과 산업을 

파악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맞

이하여 시작된 번역 사업이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전북학연구센터는 축적된 전

북의 근현대사 기초자료를 통해 일제 치하 암울하였던 역사 현장의 이면을 마주하고 극복

의 단초(端初)로 삼고자 합니다.

신문기자였던 저자 우츠기 하츠자부로(宇津木初三郞)는 머리말에서 당시 일본 사람들

의 생각과는 달리 조선은 무미건조하고 시끄럽기 그지없는 불안한 땅이 아니라고 서술합

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조선의 보고(寶庫)이자 낙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황금물결 넘

치는 옥야(沃野)가 펼쳐진 곳, 마한 고도(古都), 자연이 만들어낸 경승지, 옛 문화의 풍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전라북도이지만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의 상당 부분은 전북 회사, 경영자, 주소 등에 관한 내용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

번 번역서를 통해 전북 상공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전북 근현대 도시구조, 도시 경관 연구

가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12.

 전북연구원장   권   혁   남

조선의 보고-전라북도 발전사발간사



6  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

•발간사

•서언 : 머리말

Ⅰ.	총설 [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

	 1.	지리 : 위치 및 지세/기후/인구/교통

  	 2.	교육 : 소학교/보통학교/중등학교

  	 3.	금융 : 은행/금융조합/무진(無盡)회사

  	 4.	농업 : 벼농사(米作)/보리농사(麥作)/육지면(왜솜)/가마니짜기/잠업/축산

  	 5.	공업 : 일본인의 공업/조선인의 공업

  	 6.	수산 : 어업/어획물의 처리/수산물 제조

  	 7.	경비 : 경찰

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

	 1.	군산항 : 연혁/무역/금융/군산과 쌀/군산의 명승

	 2.	전주군 : 농업/가마니짜기/잠업/축산/인구/교육/명승고적/

	 	              조촌면 종계(種鷄) 생산조합

  	 3.	전주면 : 인구/교육/교통/관공서・은행・회사/다가공원/길야산(吉野山) 

  	 4.	익산군 : 벼농사/보리농사/콩/잠업/축산/가마니짜기/면화재배/교육/임업

  	 5.	이리 : 연혁/지세/기후/교통/교육/인구/금융/농장/관공서・은행・회사

	 ◈ 익옥(益沃)수리조합 사업

	 ◈ 임익(臨益)수리조합의 사업

	 6.	옥구군 : 지세/교통/축산/수산/가마니짜기/인구/교육/고적

	 7.	김제군 : 호구/교육/면화재배/잠업/가마니짜기/김제쌀/공업/명소 고적/김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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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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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진(東津)수리조합의 사업  

  	 8.	부안군 : 지세/인구/교육/수산/어업/수산 제조/변산/금융/서림(西林)공원

  	 9.	줄포항 : 해운/교통/금융/ 교육

  	 10.	정읍군 : 산업/축산/임업/모시(苧布)/인구/교육/명소

  	 ◈ 고부(古阜)수리조합의 사업

	 11.	정읍면 : 관공서・회사/내장산

	 12.	신태인

	 13.	고창군 : 인구/교육/금융/임업/경비

	 14.	흥덕면 : 교육/행정/금융/선운사

	 15.	진안군 : 지세/기후/인구/교육/축산/경비/금융/명소

  	 16.	용담(조선 전체에서 보기 드문 건강지) : 교육·금융·경비/용담 야마계(耶馬溪)

  	 17.	장수군

  	 18.	남원군 : 지리산/연혁/지세/인구/교육/교통/금융/농업

  	 19.	순창군 : 지세/연혁/기후/인구/교육/금융/농업/공산품/교통

  	 20.	금산군 : 지세/기후/인구/교육/농업/축산/잠업/금산인삼/경비

	 	 	 	        아사히(朝日)정미출장소

  	 21.	임실군 : 임업/물감(水柿)의 원산지

  	 22.	무주군 : 연혁/인구/교육/임업/연습림/경비와 금융/통신기타/명승

Ⅲ.	전라북도의 사업계와 경영자 

	 ◈ 전북 사업계와 경영자 

	 ◈ 전북 사업가의 경영 개황

•옮긴이의 말 : 해제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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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2> 현재의 전라북도 행정구역

<지도1> 1920년대 전라북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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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전라북도청(1928년)



서언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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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 머리말



12 서언 : 머리말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

일본 내지(內地)1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하면 무미건조하고 시끄럽기 그지없는 불안한 

땅이라고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진짜 조선을 

잘 모르고, 그저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선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진정한 조선은 그런 곳이 아니다. 아니 조선의 보고(寶庫)라고 불리는 전라북도는 실로 

조선의 낙원이다. 지금 전북은 산업제일주의를 제창하고 있고, 말 그대로 그 획기적 시대

에 살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전라북도를 더 빨리 성숙시키고,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농업・산업・공업・상업・교육・수산・인구의 분포 및 기타 여러 분야에 대해 진정한 사정

을 밝혀내어, 지극히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내지의 기업 및 투자가들에게 조선 및 전라

북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 하루빨리 그들 안에서 투자의욕이 조장되기를 희

망하며, 동시에, 전라북도의 부원(富源)을 소개함으로써 전라북도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

다. 시험삼아서라도 전라북도에 한 번 와 보시라! 황금물결 넘치는 일망천리(一望千里)의 

기름진 평야가 있고, 마한의 고도를 찾아 익산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풀이 우거진 왕성

(王城)의 옛 자취를 볼 수 있다. 또한 자연이 만들어낸 경승지(景勝地) 정읍 내장산으로 

단풍을 찾아가 보시라, 그리고 또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는, 교토(京都)와 닮은 전주를 

옛 문화의 자랑거리들을 찾아가 보면,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할 풍취를 느끼게 될 것이

다. 나는 일개 신문기자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것을 포함하여,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실을 실제 그대로 옮겨보려고 노력했지만, 몇 가지 점

1	 내지는 일본제국주의시대에 일본 본국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당시의 저자의 관점을 살리기 위해 일부

	 는 그대로 표기하고, 일부는 일본으로 표기한다.

서언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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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엉성하고 부정확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활동하

고 있는 각 사업 경영자들의 고투(苦鬪)의 흔적과 분전(奮戰)의 역사도 서술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와타나베(渡邊) 전라북도 지사, 노다(野田) 

내무부장 및 부장들 그리고 각군의 군수와 경찰서장 제위들에 베풀어주신 다대한 지도

와 대단한 원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27년 11월 3일 첫 명치절(明治節)2 당일에

2	 일본 제국이 메이지 텐노(天皇)를 추모하고 그 유덕을 기린다는 목적으로 메이지 텐노의 탄생일인 11월 3

	 일을 축일로 정했다. 이 명치절은 일본제국 시대의 4대 국가 축일 중 하나이다. 



Ⅰ. 총설[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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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설
[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

  1. 지리

  2. 교육

  3. 금융

  4. 농업

  5. 공업

  6. 수산

  7. 경비



16 Ⅰ. 총설[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

조선의 보고라 불리는 전라북도의 부(富)는 모든 범위에 걸쳐 있는데, 바다에 육지에 

그리고 지하에 품고 있는 산물이 실로 무진장이다. 그리고 이 전라북도는 근래에 두드러

지게 그 행정과 경제뿐 아니라, 상공업・산업・교통・교육・위생 등 모든 기관이 정연하게 완

성되고 있어서, 여기에 신진(新進)의 전라북도라고 하는 한 구획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의 전라북도와 과거 20년 전의 전라북도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

에 없는 점이 있다. 이 책은 전라북도의 과거 및 현재의 일단을 소개함으로써 내지 및 기

타 기업가들에게 하나의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전라북도의 보고는 세상 사

람들들이 더욱 열심히 개척하여 현재보다 더 큰 문이 열리려 하고 있다. 

1. 지리

위치 및 지세

전라북도는 한반도의 서남쪽에 있으며, 동서로 191.8㎞, 남북 191.9㎞, 면적 550 평방

리 12(그중, 도서 217)로서, 1부(府) 14군(郡) 188면(面)을 포괄하고, 북쪽은 충청남도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고, 동북쪽은 충청북도, 동쪽은 경상남북도, 남쪽은 전라남

도와 모두 산악지역을 경계로 하여 접해 있고, 서쪽은 황해(서해)에 면해 있으며, 동부 7

군 즉 진안・금산・무주・장수・남원・순창・임실군에는 산봉우리들이 완만한 기복을 보이며 이

른바 전라북도의 산간부를 이루고,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져 가면서 넓은 평야부를 

이루고 있다. 평야부는 군산・전주・익산・옥구・김제・정읍・ 부안・고창의 1부 7군으로 구성되

Ⅰ. 총설 [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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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동서 48㎞, 남북 80㎞ 정도에 이르고, 만경강(하천길이 100㎞) 및 동진강(하천길이 44

㎞)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바다로 들어가는 이 곳은, 세상에서 전주 평야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옥야만경(沃野萬頃)은 조선에서 유수의 쌀의 산지이며 조선의 보고라고 불린다.

기후

기후는 산간부와 평야부 사이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온화한 편이다. 그렇지만 

대륙성을 띠고 있어서 겨울철이 길고 봄가을 기간이 짧다. 기온은 밤낮의 차이가 극심하

게 차이가 나는 등 내지와는 양상이 약간 다르지만, 전주의 연중 평균 기온은 섭씨 12도

로서 경상북도 대구와 큰 차이가 없고, 이것을 내지와 비교하면 도쿄보다 2도 8분 낮고, 

야마가타 지방보다 1도 4분 높으며, 우설량은 경성・원산 및 조선의 남부지방 일대와 큰 

차가 없지만, 기타 지방과 비교하면 다량인 편이다. 이것을 내지의 각지와 비교하면 오사

카와 대략 비슷하고, 기타 지방보다는 소량이다.

인구

1925년 12월 31일 현재의 호구조사에 따르면 총 호수는 26만 5,512호이고, 구성은 일본

인 7,474호, 조선인 25만 7,425호, 외국인 615호이다. 총인구는 135만 163명으로, 일본인 

29,341명, 조선인 131만 8,228명, 외국인 2,594명이다. 이 규모는 일본 내지의 교토부(京都

府)・사이타마현(埼玉県)・지바현(千葉県)・쿠마모토현(熊本県) 등과 백중세인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구 밀도는 조선에서 제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내지의 

각 부현의 밀도 평균 수치보다 높은 편이고, 대략 시가현(滋賀県)・와카야마현(和歌山県)・

가고시마현(鹿児島県) 등과 필적할 만하다. 1907년에 일본인 거주자가 불과 5,800명이었

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감이 든다.

교통

호남선의 총연장 길이는 약 281.6㎞ 정도로서 전라북도 관내에 속하는 시발과 종착 양

역 간의 거리는 약 81.6㎞이다. 간선의 북쪽은 함열에서 시작하여 남쪽은 정읍에서 끝나

는 이 구간 안에, 함열・황등・이리・부용・김제・신태인・정읍의 7개 역이 있고, 지선은 이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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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기하여 서쪽으로 임피・지경을 거쳐 군산항에 이르는 연장 길이 22.4㎞이며, 경전

북부선(慶全北部線)은 이리에서 갈라져 구 이리・대장촌・삼례・동산・덕진 등을 거쳐 전주에 

이르는 약 15리, 그리고 북부선은 1930년도까지는 전주에서 남원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그 외에 1등 도로로 경성목포선(京城木浦線)・전주군산선이 있고 경성목포선은 논산을 거

쳐 전라북도의 북쪽인 익산군으로 들어와 전주・김제・정읍의 각 군을 거쳐 전남 목포에 이

르게 된다. 또한 2등 도로로는 전주줄포선・전주여수선・영동전주선・전주진주선・광주안의

선 등이 있고, 도로망의 완성과 함께 각지에 이르는 교통은 매우 편리해졌다.

2. 교육

소학교

전라북도 내에서의 일본인 교육은 1906년 ‘군산일본민회’에서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가 그 뒤를 이었고, 1909년에는 남원 및 대장촌을 더해 그 수가 4개교가 되었다. 그 

이래로 일본인 이주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고, 특히 호남선 개통 전야부터 철도

가 닿는 곳이면 어디나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학교조합이 각지에 설치되

어 현재 공립소학교를 일개교씩 보유한 곳은 군산부・진안・금산・무주・임실・남원・순창군이

고, 2개교는 장수・부안・김제의 3군이고, 3개교는 전주・고창의 2군, 5개교 있는 곳은 옥구, 

6개교가 있는 곳은 정읍 익산의 2개 군이다. 그런데 도 전체 36개교의 소학교 가운데 고

등과가 병치되어 있는 곳은 13개교이고, 다른 곳은 심상소학교이다. 이들은 모두 학교조

합에 의해 경영되었고, 경비는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수업료 등에 의존하는 외에는 모

두 조합원의 부담이었는데, 1927년도의 평균 부담액은 28원 1전이었다.

보통학교

조선인 아동의 교육기관으로서 각지에 공립보통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보통학교

도 1909년에는 불과 4개교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12년에는 28개교가 되었고, 1918년에

는 39개교에 이르렀으며, 1927년 3월 말 현재의 공립보통학교 수는 실로 112개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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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무려 1면 6분 7리(厘)에 대해 1개교의 비율이 되었다. 그중 6년제의 학교는 49개교였

고, 다른 곳은 모두 4년제였다. 학급수는 535학급이었고, 남학생 26,548명 여학생 3,758

명을 수용하고 있다.

중등학교

중등교육기관으로는 군산에 공립중학교가 있고, 전주·이리・군산의 각지에 고등여학교가 

있었으며, 실업학교로서는 이리농림학교가 있었고, 정읍・전주에 농업학교가 있다. 그 외 

전주에 사범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있고, 군산에는 수산학교가 있다.

3. 금융

은행

전라북도에 있는 은행으로는, 1906년 7월 구 한국정부 보호 아래 자본금 10만 원, 주

식 수 5천 주의 주식회사로 전주에 설립된 농공은행이 시초였고, 이 은행은 1914년 1월, 

자본금 30만 원으로 증가한 이래, 시세에 순응하면서 업무경영을 하고 있다. 1918년에 주

식회사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었고, 이 은행과 합동한 이후 그 업무를 조선식산은행에

서 계승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전주・남원・정읍・김제・이리 및 군산의 6곳에 지점을 설

치하였다. 또한 농공은행 설립 후 조선은행・조선상업은행 및 주하치(十八)은행 등도 군산

에 지점을 두고, 1920년에는 전주에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인 삼남은행이 신설되었

다. 또한 1921년에는 한일은행의 파출소를 군산에 두었는데 이듬해인 1922년 10월에 이

를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이어서 삼남은행은 1924년 3월에 이리에 시점을 설치하였고, 현

재 각 은행들이 상당한 업적을 올리고 있다.

금융조합

전라북도의 금융조합은 촌락조합과 도시조합의 두 종류가 있고, 촌락조합은 그 숫자

가 35개였고, 농민의 금융을 본위로 하여 촌락에 설치하였으며, 도시조합은 전주・이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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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읍의 4개소에 상공업자를 본위로 하여 시가지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모두 조합원에 

대해 자금을 융통하고 조합원 및 조합원 외의 예금도 접수하였다. 1927년 3월 말 현재의 

대부금 총액은 517만 192원이고, 예금은 425만 8,300원이다.

무진(無盡)회사3

전라북도 내에 무진회사는 전주무진주식회사 및 군산무진금융주식회사의 두 회사가 

있다. 전자는 1923년 12월의 설립 시에 공칭 자본금 10만 원, 후자는 1924년 2월 면허를 

받았는데 자본금이 25만원이다,

4. 농업

벼농사(米作)

쌀은 전라북도의 주요 생산물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쌀의 풍흉은 실

로 전라북도의 경제를 좌우하는 사항이다. 전라북도는 총독부의 시정 이래로 녹비(綠肥)

의 재배, 건조 조제의 개량, 품종의 개량 등의 제반 방법을 강구하여, 농사의 개발 및 발

달을 촉진시켰기 때문에 1935년도의 쌀 생산량은 176만여 석에 달했다. 이를 1910년의 

생산량인 7천 8만여 석과 비교하면, 실로 2배 이상에 이른다. 이와 같은 쌀생산의 증가는 

전라북도 수이출 무역액을 현저하게 증가시켰고, 동시에 농가경제의 진전을 지극히 크게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전라북도의 농업자는 호수로는 21만 807호, 인구는 107만 8,986명

에 이르러, 총 호수의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급별로 보면 소농의 

자작자 및 자작 겸 소작자가 점점 줄어 순소작자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무진회사란, 구좌수와 급부금액을 일정하게 정하고, 정기적으로 월부금을 내게 하여, 구좌당 추첨, 입

	 찰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월부금 납부자에 대해 금전 이외의 재산을 급부하는 것(이를 물품무진이

	 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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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0ha4 이상의 일본인 지주 63명, 100ha 이상의 조선인 지주 87명으로, 소유 총면적은 

62,764ha에 이르고 있다.

보리농사(麥作)

보리의 총 작부면적은 64,733ha이고 그 수확량은 53만 9,666석이며, 그중 보리(大

麥)가 가장 많으며 그 생산액은 45만 5천여 석이다. 그에 이어 밀(小麥)은 나맥은 불과 

57,000여 석에 불과하다. 보리의 경우, 1910년의 생산액 15만 9,800석에 비하면 실로 3배 

이상의 증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라북도의 농업이 근래에 얼마나 발전했는

가를 알 수 있다.

육지면(왜솜)

전라북도에서 육지면을 장려하는 과정에 몇 개의 파란이 있었다. 요컨대 단당5 수확량

의 증가로 인해 농가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부면적을 확장하

여 생산액을 증가시키고자 하여, 앞으로는 재배 지도를 한층 더 집약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생산 면화를 유리하게 판매하여 경작자의 이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공동

판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1925년도의 육지면 작부 면적은 12,139ha, 수확고는 542만여

㎏6에 달했다.

가마니짜기

전라북도에 있는 논의 총면적의 약 71%는 평야부 7군에 있고, 그 면적은 10만여 ha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이 지방의 농가는 쌀농사 이외에는 적당한 부업이 적었던 반면에, 

군산항이 바로 곁에 있어서 포장을 위한 가마니의 수요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가마

니 제조가 농가 부업에 매우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은사수산강습소(恩賜授産講

4	 1ha=10,000㎡

5	 단당(段當). 1단은 10a(아르)이다. 

6	 1근=6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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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所)에서 단기간 강습생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기대(機臺)를 나누어주고 일반농가에 가

마니짜기를 장려・보급하는 중심이 되게 하였고, 그와 같이 보호하고 장려한 결과, 가마니 

제조가 해마다 증가했다. 그뿐 아니라, 품질을 통일하고 개선하며, 나아가 원활한 판로를 

개척할 목적으로 평야부 7군에 가마니짜기 조합을 조직하게 했다. 그 이래로 가마니짜기

가 평야지방 유일의 농가부업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 생산액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1926

년 4월 군농회 설립 시에는 종래의 가마니짜기 조합을 해산하고, 그 사업을 농회에서 계

승하게 되었다) 1926년에는 436만 8천여 장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군농회에서 검수하

여 공동판매에 부친 것만 해도 332만 5천여 장이었고, 판매 가액(價額)은 93만 5천여 원

에 이르렀다. 그 전해와 비교하면 생산량이 3만 9천여 장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도 더욱 

발달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잠업

전라북도의 기후풍토는 잠업에 적당하여, 장래에 부업으로서 가장 유망하다고 인정하

여, 총독부 시정 이래로 우량 상식(桑植; 뽕나무 식재)재배 및 뽕나무 묘의 육성, 잠종(누

에 씨) 제조자의 양성, 사육법의 개량 및 고치(繭) 생산과 공동판매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을 지어 장려한 결과, 해가 갈수록 발달의 추세를 보였고, 1911년에는 양잠 호수가 8,518

호, 뽕밭이 168.7ha로서 고치 수확량이 불과 78석에 불과하던 것이, 전술한 각종 장려시

설이 천혜의 요소와 어울려 지극히 순조로운 발달을 이루었다. 1926년에는 드디어 뽕밭

이 2,865ha, 양잠 호수 30,816호가 되어, 고치 수확도 21,631석에 이르는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축산

1925년 말의 전라북도의 축우 총수는 51,105마리였고, 농가 총 호수에 대비하여 분포 

상황을 보면 4호당 1마리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닭은 그 숫자가 450,661

마리에 달하였고, 이것은 농가 1호당 약 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상태이다. 양돈은 최근

에 성행하기 시작하여 그 숫자가 지금은 109,717마리 정도이고, 품종도 개량종은 2만 마

리에 불과하고, 그 외는 모두 열등한 재래종이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사료가 풍부하여 농



23Ⅰ. 총설[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

가의 사육력에 상당히 여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식시키고 개량하여 새로

운 영역을 넓혀 주기 위하여 ‘버크셔(Berkshire)’종을 장려하기로 하고, 종돈의 배포, 사

육법의 지도, 돈계의 조직 등을 이루어 극력 장려하고 있다. 1914년에 불과 35,000마리였

던 돼지가 1926년에는 10만 9천여 마리가 되어 약 3배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공업

일본인의 공업

일본인이 경영에 관계하는 공업은 그 생산액이 529만 5천여 원인데, 그 주된 업종은 

정곡・양조・철공・연와(煉瓦)・전기・인쇄・제유・다다미(畳) 제조 등이고, 점차로 발달해 가는 

도정에 있어서, 장래에 대성할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중에서 특히 정곡업이 

한반도 유수의 쌀 산지인 관계로 가장 성행하고 있다.

조선인의 공업

조선인의 공업은 그 생산액이 985만여 원이고, 장래에 발달을 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

는 것이 적기는 하지만, 특히 제지・요업・석기・왕골돗자리(莞草莚)・접부채・부채・모시・삼베・무

명 등은 주요 상품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본디 부업적 공업으로서 대개 그 규모가 적

기는 하지만, 이 공업들은 각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제품의 

개량과 생산액의 증가를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지는 산지가 10군에 걸쳐져 있고, 그 기원은 멀리 200년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 

	 원료가 되는 닥나무 껍질은 연 187만 5천 ㎏(50만 관)7을 생산할 정도로 지극히 풍

	 부하다. 또한 그 제품의 품질이 조선 전체에서 보기 드문 양질로서, 연간 생산액이 

	 45만여 원에 달하여 이 종류의 공업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7　 1관(貫)=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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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요업은 연간 생산액이 약 26만 원이고, 산지가 각군에 걸쳐 있으며, 제품도 매우 

	 다양하지만, 제조법이 유치하다. 단지 하나 고창 도자기의 이름이 높고 그 품질도 

	 양호하며, 모양도 고려자기의 종류이다.

③	석기는 장수군의 특산품으로서 여러 종류의 제작품이 있고, 석질의 내구력이 좋

	 아 냄비와 솥, 화로 등을 만들기에 적당하지만, 제품 산지가 벽지인 까닭에 반출이 

	 매우 불편하여, 생산액은 불과 2천여 원에 불과하다.

④	왕골돗자리는 관내 이르는 곳마다 생산하고 있어서 연 7만 4천 원에 이르기도 하

	 지만, 원료 생산에 제한이 있어서 큰 발달을 바라기는 어렵다. 1918년 조선제연(製

	 莚)회사가 설립되고, 전주에 왕골돗자리 공장을 개시하였으나, 원료의 공급이 여

	 의치 않아 천천히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⑤	접부채, 부채는 주로 전주, 남원에서 제조되고 생산액은 3만여 원에 지나지 않지만, 

	 전라북도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⑥	모시의 원료가 되는 저마(苧麻)는 정읍 및 고창의 2군을 중심으로, 부근의 각 군에

	 서 생산하고 그 질이 우량하여, 다수가 저포의 명산지인 충청남도 한산 및 서천으

	 로 반출되고 있는데, 연도별 총액이 40만 원 이상에 달한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그 

	 원료의 산지에서도 저포를 제직(製織)하는 것이 성행하여 각지에 반출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액이 10여만 원, 반가액 35만여 원에 달한다.

⑦	삼베는 관내 어느 곳에서나 산출되며, 연 총생산액이 약 34만여 원이다. 제품은 주

	 로 자가용 및 도내의 수요처에 공급하는데, 도외로 수출하는 것 또한 적지 않다.

⑧	무명은 자가 소비용으로 많이 재배하는데 연 생산액은 약 40만 원 이상에 달하며, 

	 모시나 무명은 농가 여성들의 부업품으로 생산되며, 직조방식은 대개 재래식을 사

	 용하여 매우 유치하다.

⑨	이처럼 재래공업이면서 상당한 생산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적지 않고, 그 제조법

	 을 개량하여 상당한 기공(技工)을 향상시키는 곳에서는 현저하게 진척이 되고 발

	 달을 하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종래 각 산지의 상황 

	 및 업태를 되돌아보고, 비교적 장려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지방비에서 보조금을 주어 보호하거나, 또는 조합을 조직하게 하여 이것을 



25Ⅰ. 총설[1920년대 후반의 전라북도의 개황]

	 지도하고 또한 강습 및 실지전습(實地傳習)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방책을 강구하

	 여 장려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은 해마다 그 면목을 달리하고 있고, 생산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6. 수산

어업

전라북도 연안에는 서식하고 있는 어족들이 지극히 많은데다가 해저면이 바다 멀리까

지 얕다. 더욱이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밀물 때에는 약 5.49m(18呎)8 또는 7.01m, 썰물 

때에는 3.96m 내지 4.88m에 달한다. 따라서 조류 또한 매우 급하고, 어업도 또한 자연스

럽게 적응하여 발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수치들로 인한 것이다. 즉 세안(瀬岸）부근에서

는 조수의 오르내림을 이용하여 행하는 어전(魚箭)9어업을 비롯하여 하류 영근(澪筋)10

에서 중선미망(中船尾網)・궁선망(弓船網)11・초망(抄網)12 등에 이어, 조금 더 멀리 난바다쪽

으로 가면 안강망(鮟鱇網)・중선망(中船網)13・주목망(柱木網)14을 주로 하고, 그 외에 각종 

8	 1呎=1feet=30.48㎝

9	 어량(魚梁)이라고도 불리며, 물살을 제한하여 그곳에 함정 어구를 놓아 고기를 잡도록 하는 것.

10	 하천이나 바다 가운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수로가 되어 있는 깊은 곳.

11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하는 재래식 망어구.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어망을 뱃머리에 달고 다니면서 조류를 

	 따라오는 새우 또는 뱅어, 조기새끼 및 기타 잡어를 잡는 데 쓰였다.

12	 뜰채. 잠자리채 같은 모양의 틀에 그물을 씌워 수면 근처의 물고기를 건져 잡는 어망.

13	 원추형의 긴 자루와 같이 생긴 어망 2통(統)을 어선의 양 현(舷)측에 달고 어장에 이르러 닻으로 어선

	 을 고정시키고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려 어획하는 것.

14	 긴 원추형의 낭망(囊網) 또는 대망(袋網)을 지주와 닻으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가 어

	 망 속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잡는 재래식 어망. 조류의 방향에 따라 망구(網口)를 회전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간조 때뿐만 아니라 만조 때에도 어류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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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流網)15・수조망(手操網)16・연승(延繩)17・외바늘낚시(一本釣り)18 등이 있다. 

어획물은 조기가 가장 많고, 도미・갈치・새우・삼치・가오리・민어・대구・뱅어・상어・멸치 및 

기타 어패조류(魚貝藻類)를 합하여, 약 141만여 원을 어획한다. 

어기(漁期)는 매년 3월 중순부터 개시되며 11월 하순에 끝난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

지는 기온이 저하하여 수온 또한 내려가기 때문에, 어류는 다른 바다로 도망쳐 사라지기 

때문에, 어청도 앞바다에서의 가오리 연승어업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볼만한 어업이 없

다. 성어기는 5월 상순부터 6월 하순에 이르는 사이이고, 그때가 되면 일본 및 기타 지역

에서 고기잡이하러 오는 것을 합하여 약 1,300척을 헤아리는 어선들이 조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다 위는 고기잡이 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어 활기가 넘치지만, 조선인

의 어업은 지금도 여전히 유치하기 때문에, 어선이나 어구, 그리고 또 어법도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종래에 이들 조선인 어업자들에게 ‘은사금수산사업

(恩賜金授産事業)’으로서 어선 및 어구를 구입하여 배포하였고, 그 외에 1922년도에는 ‘개

량어선장려규정’을 설치하여 개량어선 건조자에 대해 5백원 이내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조선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안강망의 사용법을 연습시키거나 또는 어구제작

의 연습을 하는 등, 전심으로 지도에 진력한 결과 진척의 조짐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어획물의 처리

어획물은 종래의 관습에 따라 지금도 바다 위에서 선상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

히 조기와 같은 것은 봄에 도미 어업 개시와 함께, 일본과 조선에서 매입을 하러 오는 배

들이 강경・군산・줄포・법성포・목포 등의 각지로부터 어장으로 온다. 그리고 조기를 구입하

여 선내에 염장(鹽藏)하거나 또는 신선한 생선 그대로 운반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삼

15	 바닥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 수면에 수직으로 친 어망이다. 고기의 통로를 횡단하도록 설치하며, 그물

	 에 고기가 끼이거나 물리게 해서 잡는다.

16	 저인기망이라고도 한다. 주머니망 및 날개망과 날개망에 이어지는 긴 인망으로 된 어망.

17	 주낙. 하나의 모릿줄(수평으로 길게 뻗친 원줄)에 여러 개의 아릿줄(가짓줄)을 연결하고 그 아래 낚시와 

	 미끼를 달아 대상물을 어획하는 어구.

18	 물고기를 한 마리씩 낚아올리는 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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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나 도미처럼 주로 일본인의 기호에 맞는 어류는, 하야시가네구미(林兼組)・닛센구미(日鮮

組) 등이 관할하는 활어선 어장 또는 근거지에서, 어장에서 바로 구입하여 냉장선에 적재

한 후, 이것을 한신(阪神)19 지방으로 반출하였다. 죽도(竹島)는 이 냉장선과 생선구매선들

의 근거지로서 성어기를 만나면 돛대가 숲처럼 들어서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장관을 이룬다.

수산물 제조

전라북도의 수산제조업은 어업에 비해 조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제품 중 주를 이루

는 것은 염장 및 염건(鹽乾) 조기・염장 갈치・말린 멸치・상어지느러미・가오리・민어・새우 등

의 염건 또는 말린 것, 가마보코(蒲鉾)20・맛생선・사쿠라보시(桜干し)21・해파리・도미가마보

코(鯛の花) 등이고, 연 생산액 약 37만여 원에 달한다. 말린 멸치는 어청도에서 생산되고 

연 생산액 약 3만 원에 달하며, 기타 각종 염장 및 염건품은 주로 조선인들에 의해 제조

된다. 전라북도에서도 종래에 각종 염장 및 염건 시험 등을 시도하였고, 꾸준히 제조해 

온 결과, 최근에 뚜렷하게 그 품질을 향상시켜 왔지만, 요컨대 조선인의 제조 방법은 지극

히 단순하여 염건장 및 그냥 말린 건조품 외에 특별히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친 제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유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장래에는 한층 더 주도면밀한 

지도를 받아 개선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가마보코・맛생선・사쿠라보시 등은 군산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제조되어, 점차 품질이 

향상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산액도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	 일본의 오사카와 고베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20	 흰살 생선을 잘게 갈아서 밀가루를 넣어 뭉친 일본 음식.

21	 정어리나 보리멸을 벌려 미림 간장에 절여 말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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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

경찰

경찰기관의 배치는 경찰서 14・파출소 9・주재로 154・출장소 5개소로서, 직원 정원수는 

경찰부장 이하 1,095명(임시정원 1,007명; 1925년 12월 말)이다. 이것을 제도 개정 이전의 

경찰관 및 헌병 총수 720명과 대비하면, 기관이 확장되었음은 물론, 정원수도 현저하게 

증원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의 관할은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1부군에 1경찰서

를 설치하는 원칙에 의거하고 있지만, 한 곳 군산부 및 옥구군에서는 지역 관계상 두 곳

을 합쳐 1관구로 하여, 군산경찰서로 하여금 이 지역을 관할하게 했다. 그리하여 한 경찰

서의 부담은 평균적으로 면적 464㎢, 호수 18,622호, 인구 93,690명 정도였고, 또한 수상 

경비는 연안의 중추항에 해당하는 군산에 경비선(기선)을 한 척 배치하여, 군산경찰서가 

이 연안 지역의 경비에 임하도록 했다. 지금 현재의 경찰서 관할구역 상황을 표시하면 다

음과 같다.

<표 1> 경찰서 및 그 관할구역(1925년 12월 말 현재)

경찰서명 위치 관할구역
관할구역의
 면적 (㎢)

경찰관 
파출소

경찰관 
주재소

경찰관 
출장소

군산경찰서 군산부 메이지정 군산부 및 옥구군 일원 403.04 3 9 2

전주경찰서 전주면 팔달정 전주군 일월 1,072.00 3 16 ー

진안경찰서 진안면 군상리 진안군 일원 818.4 ー 10 ー

금산경찰서 금상면 상  리 금산군 일원 597.92 ー 9 ー

무주경찰서 무주면 읍내리 무주군 일원 652.64 ー 5 ー

장수경찰서 장수면 장수리 장수군 일원 551.84 ー 6 ー

임실경찰서 임실군 성가리 임실군 일원 614.72 ー 9 1

남원경찰서 남원면 하정리 남원군 일원 799.84 ー 16 ー

순창경찰서 순창군 순화리 순창군 일원 496.16 ー 9 ー

정읍경찰서 정읍면 장명리 정읍군 일원 720.96 1 16 ー

고창경찰서 고창면 읍내리 고창군 일원 613.60 ー 14 1

줄포경찰서 건선면 줄포리 부안군 일원 429.60 ー 7 1

김제경찰서 김제면 신풍리 김제군 일원 523.20 1 13 ー

이리경찰서 익산면 이  리 익산군 일원 555.36 1 15 ー

계 8,849.28 9 15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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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소의 부담은 평균면적 53.7㎢, 호수 1,493호, 인구 7,602명이고, 그 면적이 큰 것은 

대략 대부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희박하여 경비상 지장을 느끼는 부분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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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

1. 군산항

  2. 전주군

  3. 전주면 

  4. 익산군

  5. 이   리

  ◈ 익옥(益沃)수리조합의 사업

  ◈ 임익(臨益)수리조합의 사업

  6. 옥구군

  7. 김제군

  ◈ 동진(東津)수리조합의 사업  

  8. 부안군

  9. 줄포항

  10.정읍군

 ◈ 고부(古阜)수리조합의 사업

  11. 정읍면

  12. 신태인

  13. 고창군

  14. 흥덕면

  15. 진안군

  16. 용   담

  17. 장수군

  18. 남원군

  19. 순창군

  20. 금산군

  21. 임실군

  22.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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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항

군산항은 조선 제3위의 무역항으로서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상업도시이다. 개항 전의 

군산은, 작은 언덕 기슭 위에 4~5개 정도 셀수 있을 정도의 마을이 존재하던, 억새와 갈

대가 무성한 일개 한촌(寒村)이었다. 파도와 해조류와 풍랑을 겪으며 성장해 왔고, 1899

년 5월 1일 처음으로 개항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정부는 목포영사분관을 두어 내외 통

상무역과 재류민의 보호 임무를 맡겼다. 개항 당시 불과 1만 2천 원에 불과했던 무역액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의 흐름이 진보하면서 그와 더불

어 해마다 번영을 이루어 갔고, 특히 근년에는 산업이 발전하고 진흥하여 약진적인 팽창

을 이룩하게 되었다. 무역액은 6천만 원에 달하려고 하며, 지금도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그리하여 인구는 1927년도에 들어 2만 2천 명이었던 것이, 행정 구획도 일대 

군산항

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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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게 되고, 시가지 또한 서부 하수구의 완성에 이어 동부 하수구도 완성되었고, 도

로 또한 일대 개수를 하여 시가지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처럼 대도시 건설의 일보를 쌓

게 되었고, 군산의 오랜 숙원이자 중요 현안이었던 항만의 수축공사는, 285만 원의 예산

을 들여 실현하게 되었다. 지금은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제 기관과 제 시설의 정비가 이

루어졌다. 

연혁

군산은 조선 역사상 저명한 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

다. 지금의 옥구군은 원 백제의 마서량현(馬西良縣)으로, 그 후 신라가 이를 옥구현이라

고 고쳐서 칭하게 되었다. 고려(高麗)시대에 이르러 태조 6(1376)년 처음으로 진(鎭)을 지

금의 부청 뒷산에 설치하여 병마사(兵馬使)로 하여금 현치를 겸하게 하였다. 조선조 세종 

5(1526)년 병마사를 첨절제사(僉節制使)로 고치고, 후에 다시 현감(縣監)으로 고치게 되

었다. 또한 옥구읍의 성곽은 주위 약 680m인데, 그 후 세종의 가청3(嘉靖3; 1524)년 개축

과 함께, 관문에는 군산포영(群山浦營)을 두었고, 전함수함사후선(戰艦水艦伺候船)의 군

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군산은 당시 군창(群倉)이라고 칭했고, 단순히 진영과 공

미(貢米) 창고만을 두었는데, 그 후 군창은 군산이 되어 오늘날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1899년 개항되어 목포영사분관을 두었고, 1906년에 분관을 이사청(理事廳)으

로 개칭하고, 1910년에는 다시 분관을 설치하고, 각국 거류지회를 조직하게 하여, 이곳에 

체류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공공사무처리기관이 되었다. 1901년에는 체류 일본인이 증가

하게 되면서 ‘일본민회’를 설립하여 일본인의 자치기관으로 삼았고, 몇 년이 지난 1906년

에는 이것을 군산거류민단이라고 개명하였고, 1914년의 제도개혁을 맞게 된다. 1910년에 

총독부 지방관 관제가 발포되면서 군산부가 설치되었고, 1914년에 부제(府制) 및 학교조

합령이 발포되면서 각국 거류지회 및 군산거류민단을 폐하고 법인체인 군산부를 신설하

여, 상기한 양 단체에 속해 있던 사무 중 교육사무를 관장하게 하였고, 별도로 학교조합 

법인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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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928년 개항 30주년을 맞는 군산항은 산업의 발달 진흥과 더불어 무역액이 크게 팽창

하고 증가하였는데, 최근 5년간의 무역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 수이출(원) 수이입(원) 합계(원)

1926 47,328,366 19,218,715 66,547,081

1925 37,738,706 18,341,405 56,080,111

1924 35,959,057 12,729,052 48,688,109

1923 32,815,010 8,638,582 41,453,592

1922 27,127,046 7,887,536 35,014,582

금융

군산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쥬하치(十八)은행・조선상업은행・한

일은행의 지점 5개소 외에 군산・옥구의 양 금융조합・군산무진회사・미곡신탁회사・상공신

탁회사・군산신용조합 등이 있는데, 모두 그 입장과 취지에 따라 상공자금의 융통에 종사

하고 있는데, 최근 2년 간 다섯 은행의 예금취급고를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 예입고(원) 환급고(원)

1925 151,854,249 150,931,897

1924 150,485,426 150,073,186

군산과 쌀

왕래가 잦기로는 조선 굴지였던 항구인 군산항은, 미곡의 수이출로 조선무역에서 중요

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1912년에는 10만 6천 석의 소량에 불과했던 것이 1921년에는 

69만 8천여 석이 되었고, 1923년이 되면 100만 석을 돌파하여 120만 석이 되었고, 19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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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에는 150만 석 돌파를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142만 석의 수이출을 보게 되었

고, 착착 진행되고 있던 총독부 10개년 계획의 산미개량으로 인해 200만 석에 달하는 것

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군산은 제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으로 어떻게 큰 힘

이 될 것인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군산의 명승

•군산공원

군산부의 서쪽 작은 언덕에 있는데 자연의 경치가 웅대하다. 노송이 아주 많아 푸른색

의 싱싱함이 넘쳐 흐르고, 특히 꽃이 필 무렵에 벚꽃이 공원 내의 일원에 흐드러지게 피

어, 전북에서 유일한 화단으로 자랑하기에 충분하다. 눈앞에 금강의 긴 줄기가 가로놓여 

있고, 전북의 여러 섬들과 충남의 산야를 보고 있으면 서양화도 되고 동양화도 되는 아

름다운 조망이다.

군산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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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산

그 이름에 걸맞게 풍류인들이 본다면 우아한 잔치를 열고 싶어지는 곳이다. 산 위에 

올라가면 다리 아래로 군산시가가 전개되어 전망이 아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상수도 수원지

군산부 외미면 신풍리의 협곡에 있는데, 항상 맑은 물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호수와 

같다. 그 주위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봄가을에 산책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죽도

군산항으로부터 17㎞ 정도 떨어져 있는, 풍광이 아름다운 작은 섬이고 도미의 산지로

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성어기에는 유람하러 가는 사람이 많다.

•불이(不二) 간척지

불이흥업회사(不二興業會社)가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군산으로부터 4㎞ 정도 떨어져 

옥구군에 있으며, 사업 총면적은 2,500ha, 이미 이주해 온 일본 내지의 농민이 백 수십 

호에 이르며, 전북을 시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농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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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군

농업

전주군은 이른바 전북평야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땅이 비옥하여 각종 농작

물의 생육에 아주 적합한 데다가, 수리・배수시설이 비교적 완비되어 있어서 가뭄이나 홍

수의 피해가 적고, 농사의 진보가 말 그대로 현저하게 이루어져 있다. 종래에는 권농회・

면작조합・가마니조합・잠업조합 등 특수한 기관에 의해 권장・장려되어 왔지만, 법적인 배

경도 없고 게다가 여러 조합의 병립에 따른 여폐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에, 1926년 3월 

조선농회령에 의거하여 군농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군농회가 원활하게 운용되면서 유효

한 활동을 전개하여 권농을 조장(助長)하는 행정의 발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6년의 쌀 작부면적은 16만 5천ha, 수확고는 18만 2천 석에 달하였고, 그와 동시에 보

리나 콩 등도 우수한 수확을 거두었다.

전주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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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니짜기

가마니짜기는 조선 농가의 부업으로서 각 군에서 모두 장려해 왔는데, 전주군에서도 

가마니짜는 기대(機臺)를 공동구입하거나 전습회를 열거나 하여 극력 장려한 결과, 사람

들이 점점 그것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은 1,510호 정도가 참가

하여 연 45만 장을 제조하고 있다. 공동판매가액은 8만 2천여 원에 이르며, 품질 또한 전 

조선에서 손꼽힐 정도여서, 농가의 유일한 부업이 되었다.  

 

잠업

전주군의 잠업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는데, 1916년 이래 열심히 장려한 결과, 때로는 부

침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최근에는 한층 더 양호한 기운

을 얻고 있으며, 1927년도의 누에 소립(掃立)22 매수는 약 5천 장이나 되었고, 사육 호수

도 2,500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축산

전주군의 축산은 축산동업조합이 중심이 되어 축우와 기타 개량증식에 노력한 결과, 

예상을 훌쩍 넘는 성적을 거두어, 1926년도에 경지 5.1ha, 농가 5호당 축우 한 마리의 비

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축우, 돼지, 닭으로 각 항목을 나누어 상세하게 기록해 

보겠다.

•축우

관내의 축우 총수는 4,586마리로서, 전년도에 비해 166마리가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주로 군내의 평야지방에서 1924년도의 가뭄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우계(牛契)를 많이 결

성하여, 그 총수가 산간부 11계, 평야부 16계 합계 27계를 헤아리게 되었고, 본년도에는 

152마리의 축우를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는, 조합에서 논을 가는 소

22	 알에서 깨어 나온 누에를 누엣자리에 떨어놓는 일 또는 그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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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耕牛)를 구입하기 위한 대부가 증가했고, 또한 농촌금융이 점차로 평상시 수준으로 되돌

아와 지주들이 소 구입을 위한 대부를 늘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돼지

돼지의 총수는 8,582마리로서, 전년도에 비해 891마리가 증가했다. 그 원인은 축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농촌의 금융이 회복됨으로 인해 돼지의 구입사육자가 증가하게 

된 것도 있고, 최근에는 비료를 채취하기 위한 양돈이 적극 주창되어 농장이나 기타 지

주들이 소작인에 대해, 축우를 사육할 수 없는 소농에게는 돈계를 조직하여 양돈을 증

식하라고 독려하고 도모하고 있어서이다. 장래에는 현저하게 그 마리 수가 증가할 것 같

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뚜렷한 경향은 개량종의 급증인데, 전년도 말의 1,852마리에 대해 445마리가 

증가하여 2,297마리가 되었는데, 이는 총 양돈 마리 수의 25%에 상당한다.

•닭

닭의 총 마리 수는 53,308마리로서, 전년도에 비해 11,406마리가 증가하였고, 그중에

서 개량종이 총 21,871마리로서 총 양계 마리 수의 40% 이상을 헤아리게 되었다. 닭의 

증식 장려를 위해 본년도에 새롭게 ‘개량 닭 보급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관내의 13

개면에 개량계 보급부락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면비와 조합비로 종계(種鷄) 생산부락에

서 생산한 종계 1,300마리를 구입하여 배포하고, 이미 설치된 양계조합인 조촌・전주의 2

개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사를 개축하고 부화기를 구입하

기 위한 보조금을 내려보냈고, 양계자금의 기채(起債)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이자보급(기

채금의 70%)을 신청하고, 기타 사료의 공동구입 알선, 식용란의 공동판매알선을 하는 

등, 조합사업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구

1926년도 전주군의 인구는 일본인 1,258호・인구 5,156명, 조선인 27,108호・인구 144,568

명, 외국인 89호・338명으로, 매년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40 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

교육

일본인 교육은 여전히 학교조합에 의해, 조선인 교육은 학교비에 의해 각각 경영되고 

있는데, 일본인 교육은 1907년 전주소학교의 개교를 시초로 그때부터 동산촌, 삼례 등 

중요한 지역에 설립되어 지금은 820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을 위해서는 

전주・소양・고산・화산・봉동・삼례・동산・이서・우림의 각지에 공립보통학교가 있고, 또한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전주에 고등여학교・고등보통학교・사범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농학교가 설

립되어 있다.

 

명승고적

•	경기전(慶基殿)

  	 전주면에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458년 전에 건영되었다. 조선조의 이성계를 모시

	 고 있다.

•	조경묘(肇慶廟)

  	 경기전의 배후에 있으며, 묘 내에 모신 신위는 ‘시조고신라사공신위(始祖考新羅司公

	 神位)’, ‘시조비사경주김씨신위(始祖妣祀慶州金氏神位)’라고 되어 있다. 

•	오목대(梧木臺)

  	 전주면의 동쪽에 있는 작은 언덕에 있고, 전주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언덕 위에

 	 ‘태조고제주필유지(太祖高帝駐蹕遺趾)의 석비(石碑)’가 있다.

•	남고산(南固山)

  	 전주의 남쪽에 있으며, 정상이 산성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 성 안에 고찰이 있다.

•	한벽루(寒碧樓)

  	 전주 남문 바깥에 있으며, 고 월당공(月塘公)이 평소에 거처를 하던 곳. 벽국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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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碧國寒流)의 뜻에서 취하여 한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인데, 유람해 볼 가치가 있

	 는 곳이다.

•	다가산(多佳山)

  	 전주면의 서쪽 다가산의 산정에 메이지신사(明治神社)를 봉사하였고, 공원으로서 

	 사시사철 유락인들이 끊이지 않는다.

•	덕진못(德津池)

  	 시외 0.4㎞쯤 떨어진 서쪽에 있고, 부근 논에 수리의 편을 열기 위해 설치된 연못이 

	 있다. 연못 안에는 연이 많으며, 부근에 건지산도 있고 아주 길게 뻗은 솔밭이 있어

	 서, 도 전체에서 비할 곳이 없다.

•	화암사(花巖寺)

  	 운동복면(雲東卜面)에 있고, 866년 즉 신라 선덕여왕 즉위 3년에, 화암교 개조인 일

	 교국사(日敎國師)가 창건했다.

•	위봉사(威鳳寺)

  	 소양면에 있고, 신라 진평왕 때에 고승 최공(崔公)이 창건하여 조선조까지 내려와 

	 숙종왕 을유년에 위봉사성을 쌓고 진장(鎭將)을 두어 병기를 관장하게 하였다. 심

	 산유곡의 봉우리들이 걸립하여 피서객이 끊이지 않는다.

•	봉서사(鳳棲寺)

  	 용진면에 있다. 신라 성덕국 35년 갑자 3월 10일 국사 혜철이 창건하였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만 전개되어 전주평야를 한눈에 부감할 수 있다. 계곡 

	 사이에는 폭포가 있으며, 한여름을 모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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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촌면 종계(種鷄) 생산조합

전주군 조촌면 종계생산조합은 1922년에 창립되었다. 당시에는 모로 야조(茂呂弥蔵)

씨가 조합장이 되어 오로지 종계 개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현

재 1년의 종계 생산고가 약 3,500마리에 이르고 있지만, 그래도 전 조선의 각지에서 들어

오는 주문을 모두 받아낼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현재는 고토 산사쿠(後藤三作)씨가 조

합장인데, 고토씨는 이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이고, 또한 모로씨는 의지가 견실한 

근면가이다. 이 두 사람이 협력하여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전주면

이리에서 경전북부선을 타고 약 1시간 정도 달리면 전주에 도착한다. 전주는 산천이 

수려하고, 옥야가 4㎞나 되는, 실로 천혜의 땅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주는 교토와 같은 

곳이다. 면면히 이어진 히에이산(比叡山) 대신에 호남 7봉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인 것도, 

가모가와(加茂川) 대신에 전주천의 청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니시진(西陣)이나 시미즈 

도자기(清水焼) 대신에 전주가 부채의 산지인 것도, 몇 번이고 전쟁의 참화를 겪은 것도, 

오래된 문화의 기록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이른바 교토미인 대신에 춘향형의 미인이 있

는 것도, 낭만이 넘치는 무대인 것도, 모두가 조선의 교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유래

로 보더라도 전주는 조선조 발상의 지로 그 이름이 높고, 영조 4(1697)년 관찰사의 영(營)

을 두었고, 1910년 9월 전라북도청을 두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구

일본인 호수 985호・인구 3,968명, 조선인 3,850호・인구 18,720명이 거주하고 있고, 시설

로는 상수도, 공설시장・보통시장・격리병사・화장장・도살장 등이 있으며, 인구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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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본인의 교육기관으로 전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 전주공립고등여학교가 있는데, 이 학

교들은 모두 학교조합이 경영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 교육기관으로 고등보통학교, 여자고

등보통학교, 농학교, 보통학교 등이 있고, 그 외에 미국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가 있다.

교통

현재로서는 경전북부선이 전주-이리 간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미 개수공사에도 착수하

였고, 또한 전주-남원 간의 공사도 1928년도부터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전주가 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외의 교통기관으로는 전

주-정읍・전주-남원・전주-이리・전주-김제・전주-진안 간에 정기자동차가 운행하고 있다.

관공서・은행・회사

전주는 전라북도 도청소재지이자, 또한 행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매우 많은

데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모두 전주에 있다.

전라북도청 전주군청 전주지방법원 전주경찰서

전주형무소 전주전매지국 전주우편국 전주의원

전주측후소 원잠종제조소 조선식산은행 전주지점 남조선전기 전주지사  

전라북도금융조합연합회 전주금융조합 완산금융조합 주식회사 삼남은행

전주흥산회사  조선제연주식회사 전주연초원매별주식회사

전주학교조합 잠업단속소 물산진열관 미곡검사소

전주면사무소 전주연초경작조합 합자회사 이엽사 전주격리병사

전주면 도살장 전주 화장장 호남총포화약주식회사

다가공원

전주신사의 경내는 거의 다가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울창한 솔밭이 있고, 그 사이

사이에 노송들이 구불구불 자리잡고 있어서 한층 더 풍치를 더해주고 있다. 자연이 내는 

큰 바람소리는 문사들의 시 주머니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봄에는 신사의 뜰 안에 드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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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있는 매화 숲이 맑은 향기를 뿜어내고, 산 전체의 벚나무는 경내는 물론 밀림 사이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다가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천 개의 구슬・만 개의 송이를 지닌 꽃이 

비단을 수놓은 듯 피어나고, 여름에는 다가신교(多佳神橋)에서 큰 도리이(鳥居)를 거쳐 원

내를 일별하듯이 당당히 서 있는 활엽림 또한 울창하여 짙은 푸르름을 뽐내면서 시원한 

훈풍을 보내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전주의 천변을 바라보는 일각에 산정에서부터 인공

적으로 폭포를 만들어 작은 웅덩이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 아래 연못 속의 잉어는 발

랄하게 헤엄치고 있고, 특히 연못 한 가운데의 분수가 주변에 그 분말을 흩뜨려 시원하

고 상쾌하며, 일몰 전후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져 못 둑은 지극히 복작거린다. 가을에는 

단풍과 푸른 소나무가 어울려 농염한 꽃보다 더 붉게 추초방자(秋草芳姿)를 다투는 가운

데, 벌레 소리가 청량하게 근심어린 마음을 달래주어, 그 맑은 풍경을 더욱 사랑하게 된

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찬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듬성듬성해진 나무 위로 흰눈이 

하얗게 내리는 기이한 풍경 또한 한층 더 볼만한 경관을 자아내어, 실로 사시사철 관상

을 해도 끝이 없는 낙원이다.

길야산(吉野山) 

다가산의 북쪽으로 마주 보고 서 있는 신설의 명승지로서, 산정에 요시노(吉野) 신사

를 봉사하고 있고, 신사 곁에 세운 비명은 토고(東郷) 원수23 및 사이토(齋藤) 조선총독의 

휘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야마모토 에츠조(山本悦蔵)가 건설한 곳으로 산 전체에 벚나무

를 심어 ‘호남길야’라고 불린다. [지금의 화산이다]

4. 익산군

익산군은 전라북도의 서북쪽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544㎢로서, 18면 144

23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연합함대사령장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하여, 동해해전(日本海海戦)에서 완승함으

	 로써 일본 국내에서 영웅이 된 해군 군인, 토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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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를 포괄하고 있다. 동쪽으로 전주군, 서쪽으로 옥구군, 남쪽으로 김제군, 북쪽으로

는 충청남도 논산, 서천군에 접해 있으며, 이른바 전북평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경

지면적은 논 22,400ha, 밭 5,413 ha로서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에 적합하고 기후 또한 온

난하여 농작물의 발육에는 가장 좋은 곳이다. 겨울에는 한기가 강하기는 하지만 농작물

이 고사할 염려가 없고, 공기 또한 대체로 건조하기 때문에 수확물의 품질 역시 양호하

다. 그중에서도 논벼와 같은 것은 수리관개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의 피해가 비교적 적고, 농사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진보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익산

군 당국은 군농회・삼림조합・축산동업조합 등의 장려기관을 설치하여, 농사의 개량을 촉

진하고, 농가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농가경제의 온건한 발달을 기하고 있다. 주요 농사에 

대한 개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벼농사

쌀은 익산군의 주요 농산물이고 1927년도의 작부면적은 22,870.5ha, 수확고는 22만 5

천여 석에 달하며, 그중 70%가 우량품종이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확을 증가시키기 

위해, 단책못자리(短冊苗代)24의 실시・피(稗) 뽑기・적미(赤米) 제거・해작(害雀) 구제・건조 조

제의 개선・자운영(紫雲英)의 재배 등을 열심히 장려한 결과, 그 성과가 최근에 크게 나타

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량종자의 통일된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근본계획에 

기초하여 논벼 종자를 갱신하는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생산 종자를 일반농가에 교환・배

포하여 종자의 갱신과 산미 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리농사

보리도 쌀에 이어 주요농산물이다. 1927년도의 작부면적은 5,935ha, 수확고는 5만 8천

여 석에 달한다. 대개 군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24	 폭 1m 전후의 단책형으로 구획을 만들고, 비료를 넣고 물을 넣어, 입춘에서 88일째 되는 날까지 씨를 

	 뿌리는 못자리. 일본 메이지시대에 강요된 못자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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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1927년도의 작부면적은 3,218ha, 수확고는 2만 5800여 석에 이른다. 그런데 익산군 

내 팔봉 및 금마의 일부에서 생산하는 이른바 익산콩은 알갱이가 매우 커서 전 조선에 

그 이름이 유명하며, 각지에서 종자용으로 쓰고자 하는 수요와 신청이 많아서 모두 다 

응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잠업

익산군은 기후와 풍토가 모두 양잠하기에 적합한데, 일반농가는 농업 본위인 관계로 

일부 영세농가 사이에서만 사육되고 있어서, 잠업의 발달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시대의 

추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 농민이 양잠은 부업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서인

지, 해마다 건실한 발달을 보여주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장려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1927년도의 누에소립 매수는 춘잠・하잠・추잠을 통틀어 3,057매에 달

하여,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1천 매가 증가하였다.

축산

소는 농경운반용을 겸하고 있고 또한 식용으로 이용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반 농

민은 애축(愛畜)하는 마음이 깊지만, 익산군과 같은 평야에서는 사료가 비교적 부족한 

관계로 인해 그 숫자가 지극히 적고, 그래서 경운을 해야하는 시기에는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 군의 감독 하에 축산동업조합을 통해 개량과 증식

을 위해 열심히 지도와 장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1927년도부터 퇴비를 생산할 

목적으로 돼지 사육도 장려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닭은 축산동업조합이 수년 전부터 

개량종의 보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총수의 70% 이상이 개량종으로 바뀌었다. 

가마니짜기

가마니짜기가 농가의 부업으로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받아, 농민들이 1916년에 가마

니 조합을 설립하였는데, 그것이 가마니짜기의 통일적인 지도장려 기관이 되었고, 연습

회 등을 열어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또는 경기회,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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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을 비교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기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

의 공동구입을 권유하여 생산의 증가를 도모하는 등 극력 장려한 결과, 농민들도 점차로 

가마니 제조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연 생산액 90만 장을 헤아리는 성

황을 보여주고 있고, 품질은 전 조선에서 으뜸이라는 평을 얻어 해마다 생산은 증가하고 

있고, 결국 현재는 농가의 유일한 부업이 되었다. 그리고 품질의 향상과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모두 생산검사를 시행하였고, 판로에 대해서는 지정판매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수급 관계가 지극히 원활해져서 생산을 조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추이가 진행되고 원료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150만 장의 생산을 달성

하도록 극력 장려하는 중이다.

면화재배

익산군의 면화 재배는 1915년 북일・팔봉・익산의 3면에 걸쳐 약 3천ha를 재배한 것에서 

시작하여, 같은 해 4월에 면작조합을 설립한 이래로 통일적 기관이 열심히 장려한 결과, 

한때는 수십만 근의 생산을 보기도 했지만, 점차로 다른 유리한 사업에 압도당해 역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품평회나 지정면작리 등을 설치하여 극력 장

려하고 있는 중이지만, 1927년도의 실 수확고는 17만 1천㎏(28만 5천여 근)이었다.

교육

익산군의 일본인 교육은 1909년 대장촌소학교의 개설을 필두로, 그로부터 일본인의 

이주가 증가하게 되면서 각지에 소학교가 설립되어 지금은 이리・오산리・대장촌・황등・함열

・여산의 6곳에 소학교가 있고, 조선인 교육기관으로는 이리・금마・용안・함라・여산・웅포・춘

포・오산・팔봉・삼기・왕궁・황등 등에 12개의 보통학교가 있다. 그 외에 중등교육기관으로 

1922년 4월에 개설된 이리고등여학교(이리학교조합 경영)가 있다.

임업

임야 면적은 24,520ha이고 신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식림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

로 남벌을 엄중하게 단속하게 하여, 치수(稚樹) 보호의 길을 강구한 결과, 현재는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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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마다 치수가 밀생하고 있고, 나무가 없는 땅은 전체 면적의 15% 내외에 지나지 않는 정

도까지 되었다. 익산군 삼림조합은 그 이후 국유임야를 대부하여 개인조림을 장려하는 

등, 민간시설과 함께 산림행정의 완성을 기하고 있다.

5. 이리

연혁

조선의 개척. 이곳에는 상당히 큰 사적이 남아 있고, 나아가 산업, 교육, 상공업 등의 

분야에서 한층 더 진전을 보이고 있을 때, 그 어느 곳보다 더욱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던 

신 개척의 땅 호남선 이리는, 지금은 경제와 교통, 상공업 발전이라는 점에서 전 조선을 

통틀어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1906년 무렵에는 일본인이 불과 1호에 지나지 않았던 한

촌 이리는 이와 같은 욱일승천의 기세로 팽창하여 인구는 증가하고 일본 내지로부터 많

이리 전경



49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

은 사업가들이 이리 및 그 부근으로 이주 투자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전북평야는 치수관

개 시설과 농사 개량 등이 맞물려 호남에서 중요한 대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지세

익산면은 전라북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리는 그 익산면의 중앙에 있으며 대

전・목포・군산・전주로 가는 철도교차점이다. 시가지의 동북쪽은 푸른 빛이 떠도는 작은 

언덕이 물결모양을 이루고 있고, 서남쪽은 만경강을 끼고 이른바 ‘옥야 천리’라 불리는 전

북평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리에서 북쪽으로 약 2.4㎞ 떨어진 곳에 요교호(腰橋湖) 및 

배산(盃山) 승지가 있다. 요교호는 그 둘레가 31.26㎞이고, 이 기형의 호수 주변에는 소나

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호수는 담수로서 부근의 관개에 이용하며 호수 가운데에는 

뱃놀이 편도 있다. 배산은 요교호와 마주 보는 기암과 그 위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 사이

로 푸르른 평야를 바라보는 풍광이 빼어난 곳이다. 또한 이리의 동남쪽 약 1.7㎞ 지점에 

월담호(月潭湖)가 있고 호수 주변에는 툭 튀어나온 반도형의 산맥이 뻗어 있으며, 그 위에 

자리잡은 푸른 소나무와 어울려 풍광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이 산맥에 자리

를 정해 이리신사를 건립하여 부근 일대를 월담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리 시가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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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기온은 7-8월의 한여름에 32℃, 12-1월의 한겨울에는 영하4~영하3℃가 보통이기는 하

지만, 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다. 여름에는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있고, 한겨울에

는 삼한사온(四溫日和25)이 있다, 물이 맑고 음료수로 적합하며 토지가 높아서 공기가 건

조하여 건강한 땅이라 자랑하는데, 지금까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만연한 적이 없고, 땅

이 비옥하여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고, 교통편도 매우 편리하여 실로 살기 좋은 낙원지이

다.

교통

철도는 대전까지 88.1㎞, 목포까지 170.6㎞, 군산까지 22.9㎞, 전주까지는 24.8㎞ 떨어

져 있고, 이리역의 승강 인원수는 매년 70만 명을 돌파하여 조선 굴지의 역세를 보여주고 

있다. 도로는 이리역에서 직통하는 군산 및 전주선, 황등 및 함열선, 금마선과 대장 및 

삼례선, 임피선이 있고, 각 방면 모두 정기 및 임시 자동차편이 있다. 또한 수운은 철도 

개통 이전에 만경강을 이용하여 군산항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운송로였다. 철도가 개설

된 후에는 조금씩 폐각되어 가는 느낌이 있지만, 해산물 수송선은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

25	 일본어의 사온일화는 겨울철에 4일간 따뜻한 날이 지속되는 것과 동시에 맑은 하늘까지 표현하는 말

	 이다.

이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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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만경강 개수공사가 완성되면 운수편이 크게 일신될 것이다. 

교육

이리는 호남지방에서 상공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심지도 되어가고 있다

는 느낌이 든다. 현재 있는 학교는 공립이리농림학교・공립고등여학교・공립심상고등소학교

・공립보통학교・사립이리유치원 등이고, 1년에 드는 경비가 약 14만 4,130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인구

1927년 6월 30일 현재, 조사에 따르면 익산면의 인구 중 일본인은 호수 920호・남자 

2,112명・여자 1,985명으로 합계 4,097명이고, 조선인은 2,112호・남자 5,121명・여자 4,418명

으로 합계 9,539명이다. 외국인은 31호・남자 135명・여자 5명 합계 140명이며, 이리의 인구

는 매년 평균 일본인 300명, 조선인 500명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 

이리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조선식산은행 이리지점・삼남은행 이리지점・전북상사주식

회사・이리금융조합・익산금융조합 등의 금융기관이 있고, 모두 이리 경제계가 원활하게 움

직일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이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장

이리에는 다음과 같은 농장이 있는데, 모두 산미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리지점・화성(華星)농장・우근(右近)상사주식회사 남선출장소・주식회사 대교

(大橋)농장・주식회사 삼중(三重)농장

관공서・은행・회사

익산군청 익산군농회 이리경찰서 이리우체국

이리역 이리기관구 이리보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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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내무국 이리토목출장소 조선총독부전매국 전주지국 이리출장소

전주지방법원 이리출장소 익산면사무소 이리학교조합사무소

익옥수리조합 전라북도 곡물검사소 이리지소 내외토지주식회사

제국재향군인회 이리분회 이리통송 합자회사 조선잠업합자회사

조선잠업주식회사 합자회사 사와다(澤田) 제사장

조선면화주식회사 이리조면공장 전주연초원매별주식회사 이리지점

호남총포화약주식회사 이리출장소

◈ 익옥(益沃)수리조합 사업 ◈

계획의 개요

익옥수리조합은 주로 고산천(高山川)의 상류인 전주군 동상면 대아리에서 이전부터 총

독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홍수방어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던 제언(堤堰) 지점에 석조 제언

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비비정(飛飛亭) 부근의 만경강 입구를 개축하여 물

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종전의 약 3배로 만들어 대아저수지와 하천 수의는 충분히 조절

익옥수리조합 대아리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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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이 지역의 끝자락 부분에 있는 간척지의 일부에 저수지를 설치하

여, 비관개 기간에 사용하지 않는 하천수를 끌어들여 기계의 힘으로 양수・저류하여 수량

의 안전율을 높이고, 나누어주는 물이 부족했던 현상을 보충하였다. 나아가 임익수리조

합지역에서 아래로 흐르는 탑천의 말단에 완벽한 일대 갑문을 설치하여, 그 잉여수를 이

용함과 동시에, 탑천의 배수를 완전하게 하여 소요 면적에 대한 용수의 충실을 기함으로

써, 물의 배급상태를 상류와 하류지역 모두 균등하게 조절하였다.

전주군 동상면 대아리의 제언은 고산 읍내에서 동쪽으로 6㎞ 떨어져 있는 지점에 천

혜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낭떠러지 아래를 흐르고 있는 수로(河身)를 보로 

막은 제언은 최고 수심 33.7m, 만수 면적 143ha, 수량은 약 2,030만㎥이다. 현재의 수로

를 제언으로부터 8㎞ 정도 아래로 흘려보냈고,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는 고산 읍내

로부터 하류 쪽으로 약 2,730m 지점에 어우리 (於牛里) 보로 재래의 취입 수로를 확장하

여 봉동면 구미리에 이르게 하고, 이하 그 부근의 배수로를 이용하여 별산천으로 들어가 

비비정 수로에 도달하게 하여, 경전선 삼례역 부근에서 구 임익 남부 수로로 유입시켰다. 

한편, 구 임익남부수리조합의 현재 취입 언(堰)은 그 수위를 60㎝ 정도 상승시켜 영구적

인 고정 봇둑으로 개축함과 동시에, 그 길이를 약 3배로 확장하여 수해를 제거하고 취입

수량은 약 8.3㎥까지를 적당하게 취입할 수 있는 소요 정도로 각 수문 및 수로를 확장하

였다. 그리하여 전익(全益)수리조합 수로를 잠관(潛管)으로 건너가게 하고, 이하 계획수

로는 구 임익남부수리조합 수로를 확장하여 동산리를 통과하고 목천포(木川浦) 전군가도

(全群街道)에 이르게 하고, 이곳에서 수로를 양분하여 하나는 재래의 간선(川手支線)으로 

구 임익남부수리조합 지역 일대를 관개하고, 다른 하나는 전군(全群) 도로의 남쪽을 따

라 서쪽으로 달리는 수로를 신설하였다. 이것을 다시 구 임옥수리조합지역의 기점인 지

경역 부근에서 세 갈래로 나누고, 그 중 두 선은 구 임옥수리조합 개정면 지선 및 회현면 

지선으로, 다른 하나는 그 중앙에 신설하여 서쪽으로 달리게 하고 옥산면 전유동 부근

에서 구 임옥수리조합 남북옥산지선과 교차 분수시켜 구 옥구 읍내의 남쪽, 이곡리 부근

을 통과한 후, 옥구서부수리조합지역을 횡단하여 미면 개사리 부근에 이르러 새롭게 확

장된 간척지 지역으로 들어가 이 곳에 저수지를 만들고, 다시 남북으로 분류시켜 남쪽은 

구 읍면 하제리로 북쪽은 미면 산북리에 이르게 했다. 어우리 보에서 간선 수로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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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약 72㎞에 이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산천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데에, 어우리 보는 재래식으로 호안공

사를 실시하여 종래의 관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전익수리조합지역 및 어우리 보 

이하 삼례에 이르는 본 조합지구 외의 관개는 필요 수량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였다. 따

라서 종래 모내기철의 가뭄으로 인해 7월에 들어서야 모내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어

졌고, 종래에 비해 아주 완전한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본 계획은 지구 외의 수

리도 완전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계획수로는 지세로 보더라도 유효한 위치를 통과하게 했

고, 지질 관계로 인해 상류에서 한 번 관개를 하고, 삼투수는 하류에서 본 계획수로를 돌

아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로를 지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은 아

주 근소해졌을 뿐만 아니라, 만경강으로 삼투한 물은 우선 구 임익남부수리조합 취입 언

(堰)에서 끌어들여, 그 물을 다시 이용하게 함으로써, 도중에 구역 바깥으로 물이 분수될  

염려도 전혀 없게 되었다. 특히 여름철에 만경강의 수량은 산간부의 강우로 인해 물이 불

어나는 일이 종종 있지만, 대아리 제언의 저수량이 이것으로 인해 조절됨으로써 그 효과

가 한층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강우로 인해 만경강의 물이 불어나고 삼례 취입구에 끌어

들인 수량이 증가하면, 그 양만큼 대아저수지에서 나오는 급수량을 감소 조절하게 된다). 

그리하여 옥구 저수지는 비관개기간에 만경강의 물을 끌어들여 기계력으로 양수・저류해 

두고 관개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저수지의 면적이 322ha・평균 수심 33m가 되

었다. 탑천의 잉여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갑문을 입석리 및 오산리천 하류에 설치하여 만

경강 연안의 저평지를 관개함과 동시에, 출수 시에는 배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상시에는 

조수의 역류를 방어하는 방식이다. 즉 관개와 배수를 겸비하는 장치인 것이다.

구역 및 면적

익옥수리조합의 구역은 익산군 익산면 동산리 만경강에서 시작하여 남쪽은 만경강을 

경계로 하고, 북쪽은 익산면 송학리 부근 및 군산지선 또는 전군도로까지이고, 서쪽은 

구 임옥수리조합지역으로부터 구 옥구 읍내 부근의 작은 언덕을 넘어 구 읍면 및 미면의 

미간척지를 포함하며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조합의 이익을 받는 면적은 

9,780ha로 실로 조선에서 보기 드물게 광대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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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水源)의 상태

대아저수지의 위치는 만경강의 상류 고산천(유역 3,180㎢)의 한 지류로서 그 유역이 

약 125㎢(면적 12,000ha), 비비정 부근 만경강 취입구 지점 근방의 유역 880㎢의 약 1/7

을 조금 넘는 정도에 상당한다. 그리고 유역 내의 토질은 모두 편마암으로 되어 있고, 가

파르고 험준한 산악이 많아서, 대개 산 정상에 뾰족바위가 노출되어 있고, 수목은 작은 

활엽수가 많으며 침엽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강우의 집수율이 비교적 

크고, 토사 유출도 많지 않아서 저수지 유역으로서는 이상적이다. 제언 축조지점은 그 

하상 및 오른쪽 기슭에는 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왼쪽 기슭은 약 10m의 덮은 흙(覆土)이 

암반에 닿아 있다. 제언의 구조는 총연장 277m, 일류(溢流) 아치형으로 중앙 일류부의 

연장은 187m, 양측에 물이 넘쳐나지 않게 한 부분(防溢部)의 길이는 약 80m이다. 저수 

최대 수심은 34m이고, 넘치는 일류의 최대 수심은 1.6m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이익

이미 설치된 수리조합 지역 내의 수확량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한결같지는 않지만, 단

당(段當=0.1ha당) 평균 수확을 벼 1석 7말 5되라고 어림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여겨진다. 

공사시설 후의 수확량은 단당 평균 4석에 이르지만, 이것을 3석 5말이라고 보더라도 평

균 증가 수확량은 1석 7말 5되를 얻는다. 즉 벼 1석에 12원인 경우에 증수는 단당 21원에 

상당한다. 또한 확장구역 내 천수답에는 공사시행 전 단당 평균 수확이 1석 내외였지만, 

시행 후에는 적게 어림잡아도 단당 수확량이 벼 3석은 될 것이므로, 벼 2석을 증수하는 

것이 된다. 

•	2모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미 설치된 조합지역 내의 2모(보리)작 작부면적은 수리 불완전 등으로 인해 전 면

	 적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사 시행 후의 작부면적은 거의 전 면적을 이

	 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50%라고 예상할 때는 그 증가 면적이 약 2,800ha이고, 

	 단당 평균 수확을 보리 1석으로 보면, 2만 8천 석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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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미 설치된 조합지역 중 상류 약 500ha를 제외하고, 그 외에 모내기 때에 물을 급

	 수하고 보충하는 등 물을 대기 위해 물을 길어오는 노임은 실로 경시할 수 없다. 이 

	 노동은 일반 농민이 가장 고통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노동력 사용의 정

	 도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선 단당 한 사람 또는 세 사람으로 

	 전 면적을 평균하여 좀 적게 보아서, 1.5명을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사 완성 후에 감소된 인부 수는 실로 8만 4천 명에 이르게 된다. 

사업비

사업비 금액 6,033,517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금액(원)

① 공사비 3,902,875

② 용지비 567,352

③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및 영선건축비 456,725

④ 거치기간 중 이자 489,975

⑤ 창립비 27,293

소    계 5,444,220

⑥ 구 양조합 기채 미상환액 589,297

총    계 6,033,517

이 재원은 다음과 같이 일부가 충당되었다.

내역 금액(원)

① 보조금 1,039,998

② 기채액 4,401,000

③ 잡수입 3,222

총    계 5,444,220

부담금

①	기채액 4,401,000원 + 그 외 구 채무액 512,797 = 4,990,297원



57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

②	이자

  	 - 구 채무 512,797원은 연 8%

  	 - 동(구 채무) 76,500원은 연 8.5%

  	 - 신 채무 1,500,000원은 연8.5%

  	 - 동(신 채무) 2,901,000원은 연 9.3%

③	연부(年賦) 상환기간

  	 - 구 채무 475,757원은 1929년까지 연부 등으로 상환

  	 - 동(구 채무) 37,040원은 1935년까지 연부 등으로 상환

  	 - 동(구 채무) 76,500원은 1950년까지 연부 등으로 상환

  	 - 신 채무는 1951년까지 연부 등으로 상환

④	1년간 원리균등상환액 511,772원

⑤	1년간 경상비 102,628원

⑥	1년간 경비 총액 614,400원

상기 금액을 이익을 받는 총면적 9,600ha에 할당할 때에는 

⑦	0.1ha당 총 급비 6엔 400전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사업의 완성은 종래에 안고 있던 수리의 불확실성을 탄식하지 않고, 

전주평야 서쪽 절반을 이상적인 상전(上田)26으로 만들어 매년 벼 19만 7천 석을 증수하

게 하고, 기타 2모작 및 급수노동력의 이익 등을 합쳐, 매년 259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곡가가 1919-1920년도와 같이 고가가 되었을 때, 그 이익은 실로 

6백만 원을 헤아리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거기에 수반되는 부업의 발

달 등을 포함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군산항 부

26	 수확이 많은 좋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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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경지개량은 그 효과를 한층 더 적절하게 하여, 갑진(甲辰)년27 이래로 농업경영의 발

달이 뚜렷해졌다. 이 지방의 사례가 농사개량의 목적을 완전하게 납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현 조합장은 후지이 칸타로(藤井寛太郎)씨, 이사는 나카무라 야

스오(中村安雄)씨이다. 그중에서도 나카무라씨는 이사로 취임한 이래, 사무를 쇄신하고, 

녹비의 재배를 장려하는 등, 밤낮없이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임익(臨益)수리조합의 사업 ◈

사업 개황

임익수리조합은 1909년에 현재 조합장 후지이 칸타로씨가 수리사업의 급무를 통감하

고, 그때부터 수차(水車), 우물 파기, 용골차(龍骨車)28 등 모든 수리 방법을 실험했는데, 

임시변통으로 시행한 국부적인 수리는 아무래도 완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에, 대

27	 1904년.

28	 물을 자아올려 논밭에 대는 기구.

<사진> 임익수리조합 황등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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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수리관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널리 

부근의 산야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여, 고대(古代) 수리의 흔적을 찾아내어, 이것들을 부

활시켜 이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현재의 요교제(腰橋堤)를 복구・수축(修築)하고, 여

기에 수심 2.7m 즉 1,946만톤을 저수하여, 이 물로 옥구・익산의 양군 사이에 있는 논 약 

3,400ha를 관개할 계획에 기초하여, 1909년 10월 1일에 그 취지로 창립 인가를 받았고, 

이듬해인 1910년 2월 1일 기공, 1911년 5월 31일에 준공하였다.

공사

임익수리조합에서 시행한 공사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	요교제 남단 연장 54.6m 물넘김둑(溢流堰) 공사

·	요교제의 북단에 제2 관개용 수문을 설치하고, 매년 안전하게 저수를 할 수 있도

	 록, 전주군 비비정으로부터 저수지까지 연장 12㎞의 용수로를 개발하고, 전익수리

	 조합과 계약하여, 어우리 취입구부터 취수하여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고산천 용수를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공사.

·	전항에서 언급한 물을 끌어들이는 도수로 중간에 가로놓인 익산천을 넘어가기 위해 

	 연장 118m의 ‘사이펀(굽은 유리관)’을 강바닥에 부설하는 공사.

·	위의 도수로가 당산천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연장 18.2m의 홈통다리를 설치하는 

	 공사.

·	위의 도수로가 두천면에 있는 소산을 횡단하도록 하기 위해, 연장 673m의 터널을 

	 굴착하는 공사 및 양 입구를 절취하는 공사.

·	관개용수를 배급하기 위하여, 제1 관개용 수문에 접속하는 관개수로 및 제2 관개용 

	 수문에 접속하는 제2 관개용 수로 등, 간선 연장 31.7㎞의 건조공사.

·	전술한 간선수로에서 분기하는 지선 161조(條)29, 연장 177.3㎞의 공사

·	관개수로로부터 지거(支渠; 분기된 개울)로 물을 나누어 주는 다수의 통문 공사. 용

29	 이 조(條)는 토지를 구획하는 방식으로, 세로방향으로 나누는 구획의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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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및 관개수로와 지거에 가설하는 다수의 교량 공사.

사업비

본 조합의 제1기 총액 20만 원을 정부의 지불보증을 받아, 당시의 전주농공은행에서 

차입하여 이자가 연 8.4%이고, 3년 거치 5년간 연부 상환 계획이었는데, 그 후 사업의 확

장과 함께 사업비는 점차 증가하여 1921년도에는 61만 3,900원이 되었다.

완성 후의 이익

조합구역 내에서 종래에는 0.1ha당 수확은 현미가 불과 3-4말에 지나지 않는 상태였

으나, 공사가 완성된 후에는 1석 3-4말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최저 증가율이 약 1

석이 된 셈이며, 총면적 3,400ha에 대해 3만 4천 석이 증수되었던 것이다. 쌀값은 평균 1

석당 30원이었으므로, 0.1ha 당 1년에 102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수리의 완성과 

함께 종자 및 시비 및 경작법을 개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합을 이용함으로써 1년 조금 

후에는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여 13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적극적 사업

조선에서 농사는 모두 개량할 필요가 있지만 그 실행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수리조합의 성립을 기초로 하여, 조합이 일치단결하여 농사개량을 단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각종 사업을 결행했다.

첫째, 종자의 개량ー조합구역 내 전역에 걸쳐 우량종자의 개량을 실시 중이다.

둘째, 녹비의 일제 재배ー 수리조합의 완성으로 인해 최대의 문제였던 홍수와 가뭄 피

해는 완전히 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종전과 같이 시비를 등한시하였던 탓일까 지력이 점

차 쇠미해져서 더 이상 수확증가를 바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빈약한 조선농민들에게 

고가의 비료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워서, 조합지역 내는 녹비 자운

영을 일제히 재배하게 하여, 최저가로 유효한 비료를 얻을 계획을 세워 1926년부터 실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량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셋째, 경지정리ー조합지역 내는 가장 평탄하고 고저가 거의 없는데도, 경작도로, 배수



61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

로 및 논과 논의 구획 등이 불완전하여 경작하기에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고, 따라서 토

지이용도 매우 비경제적이었다. 그래서 관개용수로의 지선의 간격을 각 455m로 하되, 직

선으로 평행하게 하고, 그 중간에 배수로 및 경작 도로를 만들면서 논의 구획도 일정하게 

하여, 지구 전체를 정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경작의 편의를 도모한 것.

넷째, 양어ー조합 저수지 요교제는 그 둘레가 실로 40㎞에 이르고, 면적은 1천ha에 달

하는 광대한 호수여서, 용수가 빠져나간 뒤에도 수심이 항상 40~112㎝인 곳이 약 150ha

를 넘어서, 둑 내에 잉어를 방생하여 조합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근의 농민들에게 

부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가마니짜기의 제조 부업의 장려ー본 조합 설립 당시에 조선에서 일본 내지로 

이출된 미곡은 매년 평균 150만 석 내외였고,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가마니는 300만 장

에 달했다. 그런데 농사가 여전히 조잡하여, 양질의 볏짚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마니짜기

에 사용하기조차 적절치 않아서 막대한 운임을 들여 모두 일본 내지에서 이입하는 현실

이었다. 원래 이 지방의 농민들은 단순히 벼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부업도 가지

고 있지 않았기에, 농한기에는 공허하게 빈손으로 무위도식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농민들

을 빈곤하게 했고, 그 다수의 빈민에게 부업을 부여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 것은 실로 통

절한 시대적 요건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당 조합수리를 완성한 후에는 종자경작법을 개

량하고, 충분한 시비를 하여 양질의 볏짚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가마니를 제조하는 

법을 강습하여, 적당한 부업으로 삼게 하도록 노력한 결과, 지금은 구역 내에서 산출하는 

가마니가 실로 수십만 장에 이르고 있어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이다. 그 외에도 또한 당 

조합원의 단체를 기초로 하여 서로 협력하여 각종 부업을 장려하고 있다.

부과금

1926년도에 조합에 부과된 면적은 3,403.2ha로서, 부과금액은 11만 9112원이었다. 

0.1ha당 3원 50전, 부과 인원은 669명이다.

조합장

현 조합장은 후지이 칸타로씨이다. 이 사람은 조합 설립 당시부터 조합장을 맡아서 오



62 Ⅱ. 1920년대 후반 전라북도의 각 지역조선의 보고 전라북도 발전사

로지 조합의 실무를 처리하고 완성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매년 사업성적이 양호해져서 

오늘날의 호황을 보게 되었다. 또한 이사 기리하라 히코키치(桐原彦吉)씨는 사무에 충실

할 뿐만 아니라, 자운영의 재배를 장려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점차적인 수확의 증가를 적

극 도모하고 있다. 

6. 옥구군 

지세

옥구군은 전라북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384㎢ 안에 10개면 90개 동리

를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은 익산군에 접해 있고, 북쪽은 금강을 경계로 하여 충청

남도 서천군을 마주 보고 있으며, 서쪽은 황해에 임해 있고, 남쪽은 만경강 너머로 김제

군과 이웃하고 있다. 동북부 일대는 대평야지대로서 보통 전북평야라고 불리고 있고, 각

종 농산물의 재배에 적당하며, 전라북도의 주요 농산지이다. 또한 연해 일대는 해산물이 

풍부하여 연 생산액 100만 원을 돌파하는 성황을 보여주고 있다.

옥구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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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통기관으로는, 호남선 이리역에서 갈라져 군산항에 이르는 철도가 옥구군 관내 임피 

지경역을 거쳐 군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고, 또한 군내의 서수면의 일부는 호남선 황등역

으로 나온다. 또한 도로는 일등 도로 전군선이 철도선로와 나란히 관내를 관통하고, 그 

외에 삼등 도로는 대야면에서 임피면과 서수면을 거쳐 강경에 이르는 군강선, 군산에서 

미면, 옥산면, 회계면을 거쳐 김제군으로 이르는 대포선, 대야면에서 김제군에 이르는 지

경신창진선 및 임피에서 익산군 이리에 이르는 임피이리선 외에, 주요 지역 및 각 면사무

소로 연계되는 등외 도로가 있다. 그래서 교통에 큰 불편은 없지만, 앞으로 상당히 개수

할 필요는 있다.

축산 

옥구군의 소는 주로 산간부에서 생산한 우량소를 구입해 왔지만, 최근에 이르러 일반 

민간에서 우량 목우를 구입하여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종모우 배치를 희망하는 사

람이 다수 있어서, 축산조합에서는 6마리의 종모우를 배부하여 번식생산을 장려하는 길

을 추진하였는데, 실로 놀랄만한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 1927년 3월 현재 1,150마리가 있

어서, 이는 농가 10호, 경지면적 15ha에 한 마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돈은 자급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까닭에, 옥구군에서는 개량종인 

버크셔종의 증식 장려를 도모하고 있다. 지세상 군산부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부내의 일

반 상가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이용하여 양돈의 개량증식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당 조합

으로서는 점점 더 우량의 돼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종돈 버크셔를 구입・대부하여 개량 

장려에 힘쓰고 있는데, 현재 양돈 수는 6,200여 마리이고, 그중 개량종은 2,700여 마리이

다. 그 외에는 모두 체격이 왜소하고 고기 맛도 좋지 않은 재래종 돼지이지만, 옥구군에

서는 사료가 풍부하여 농가의 사육력에 잉여가 충분하기에 장래에 한층 더 증식을 시키

고, 품종개량을 한 단계 더 높여 농가의 유일한 부업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부하여, 군산・미면・개정면의 3개 면을 종돈생산부락으로 

정하고, 개량증식보급장려에 적극 힘쓰고 있다. 

또한 양계는 농가에 적합한 부업으로서 부녀자의 여가와 농산 및 주방 잔재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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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려 농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점이 적지 않다. 지금은 국민생활의 

향상과 함께 달걀과 닭고기의 수요가 날로 증진하고 있어서 필연적이다. 옥구군의 축산 

동업조합에서는 1924년도까지는 흰색 레그혼종, 나고야종, 로드아일랜드렛트종을 종계로 

하여 장려해 왔는데, 2종류 이상 사육하게 되면 잡종을 생산할 우려가 있어서 1925년도

부터 달걀과 닭고기 겸용으로 가장 우수한 로드아일랜드렛트종 한 종으로만 개량증식을 

하려는 계획을 입안하여 로드아일랜드렛트종 생산에 전력을 쏟고 있다. 현재 양계 수는 

1만 8천여 마리이고 1928년도까지는 철저하게 양계장려를 하여, 양계 수 5만을 헤아리는 

성황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산

옥구군 관내의 수산업은 연도・죽도・개야도・오식도・고군산도・어청도 및 기타 다수의 도

서를 근거지로 하며, 거주어업자는 1천여 호를 헤아리는데 일본 내지로부터 고기잡이를 

하러 오는 통어자(通漁者)는 1천 8백여 명, 타도에서 온 입어자(入漁者)는 2,1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하여 근래에 어구 어업의 개량발달과 함께 해마다 어획고가 증대하고 

있고, 그 액수도 실로 1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그 어획물은 주로 ‘조기・대구・민어・도미・멸

치・삼치’ 등이고, 이 가운데 제품화하는 것은 ‘말린 염장 민어・말린 염장 조기・말린 멸치・

염장 조기・염장 대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 생산액은 19만 원 내외이다. 또한 어청도

・고군산도・개야도・오식도 등에는 어업조합을 설립하여 일반수산에 관한 공동시설사업 및 

어구개량사업에 힘쓰고 있다. 한편 어로의 개량발달을 기하기 위해, 어선을 개량하거나 

어구를 건조하거나 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매년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

식으로 그 보급을 도모하고 있는데, 1926년도부터 ‘근해 어선 보조규칙’이 시행되어 그 건

조비의 1/3 이내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출원자는 점점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방식은 실로 수산의 발달을 조성하는 길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또한 

본년도부터는 청류망(鯖流網)어업에 대해서는 어구 구입비에 대해 500원 이내에서 무이

자 3년 연부 상환법을 설정하여 자금 대부를 시행하고 있고, 그와 같이 근해 어업의 장려

를 도모함과 동시에 본년도부터는 ‘굴’ 양식업자에 대해서도 그 시설비의 3/10 이내의 보

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근해어로뿐만 아니라, 나아가 간척지 갯벌 이용의 양식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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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각각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가마니짜기

옥구군 당국 및 민간 유지들은 조선 고래의 정성(情性)적 폐습을 타파하고, 농가경제

의 완화와 자각을 촉진하며, 실질적인 근검의 미풍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마니 제조가 

매우 유리하고 적절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것을 장려하는 기획을 세우고 싶어 했다. 종

래에 이 지방의 일반 관습 등을 참작하여 고려한 결과, 그 제일보를 내디딜 수 있는 모범

최적지의 선택에도 정성을 기울여 점진적으로 개발지도를 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웠다. 이

에 따라 옛날에 왕골 및 죽세공 등의 부업을 했던 원 임피군 나포면 주곡리의 한 부락민

을 장려의 제1 목표로 정했다. 그때부터 그 부락민들에게 역설하여 드디어 1911년 10월

에 처음으로 가마니 제조조합 조직을 결성하게 하여, 손으로 짜는 수직제 가마니기계 20

대를 일본 내지로부터 이입하여 제조 전습을 개시했다. 그 이래로 유지의 열성과 노력, 

그리고 당국의 지도에 의해, 점차로 군내의 각 면에 제조조합 보급의 기운이 일어나 각 

면에서 선발된 독지(篤志)강습생은 각자의 부락에 귀환하여 배치활동을 하게 되었고, 얼

마 후에 가마니제조업이 발흥의 서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민간 유지들은 더 많은 제

조판매조합을 창설하여 제조를 장려하고, 제품의 개량 및 통일판로의 확장에 진력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임피산업조합의 활

동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년 동안 수 차례 파란곡절의 세월을 겪은 후, 드디어 1916년 

10월 전라북도의 방침에 근거하여 각 면 조합을 통할하기로 하고, 새롭게 옥구군 가마니

개량조합이라 불리는 군내 10면 8천여 명의 대단결을 조직하였다. 1921년 옥구군 가마니

조합이라고 개칭하여 점점 더 그 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그 판로가 전 조

선 각지 및 만주의 일부에까지 미치고 있고, 1년간의 검사 수는 150만장의 거액에 달함으

로써, 부업 수업의 확고한 바탕을 쌓을 수 있었다. 초기의 목적을 향해 착착 나아가고 있

는 기쁘기 그지없는 성황을 보기에 이르렀다. 

또한 조합은 전라북도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생산과 관련된 가마니에 대해 

검사를 하여, 검사가 끝난 제품을 당해 기간 내에 매수계약자에게 인도하고, 동시에 대금

을 건네주기로 결정했다. 일반사무는 군수가 조합장으로서 이것을 통괄집행하고,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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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부를 군산부 사카에초에 두고 임피 및 지경에 출장소를 두어 지방조합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조합은 군농회 설립과 함께 농회로 인계되었다. 또한 장려시설에 대해

서는 현재의 김 군수와 스에오카(末岡)서무주임 등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

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저축예금의 장려  

	 가마니짜기의 수검판매자가 받아야 할 대금에 10전 미만의 잔돈이 생겼을 때는, 현

	 금 대신에 우체국의 우표를 받아 그것을 자신 명의로 우표저금으로 만들어, 이것

	 을 보관해 두었다가, 인출할 때에는 조합 주사가 인증서(認章)를 발부하기로 했다. 

	 본년도부터 이 장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것을 실시하는 데 즈음해서 조

	 합은 오로지 저금의 필요를 선전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제1회에는 

	 회원 200명을 한도로 하여 자발적으로 입회 신청을 하게 하였더니, 수일 만에 정원

	 을 채웠다. 그리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을 못 했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다시 제2회 100명의 입회를 허가했는데 이것 또한 금방 정원을

	 채우는 바람에 조합 사무가 한때 마비될 정도로 바빠져, 결국 따로 전무를 두어 취

	 급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제3회 모집 때에는 1, 2회의 가입자가 스스로 

	 저금 수속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킨 후에 신규 모집의 계획을 세웠다. 조합은 

	 이 성적을 검토하여 우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려금을 각자 저금에 부가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②	부락에 저금조합(계)    

   	조직 장려 생산자의 집단인 부락의 유지들에게 조직하게 한 저금조합은 그들의 자

	 발적 계획에 의해 그 취지 및 성적이 지극히 양호했기 때문에, 조합은 특히 이러한 

	 종류의 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원하여 더욱 조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조합원 

	 중 빈곤자에 대해서는 가마니 짜는 직기를 급부하고 오래된 것은 교환해 주는 등, 

	 특별히 보호 장려를 하고 있다.

인구

군내의 인구는 일본인 호수 482호・인구 1,818명, 조선인 호수 12,321호・인구 84,737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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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51호・173명, 외국인 5호・11명으로, 합계 호수 16,859호・인구 86,739명에 이르고 있다.

교육

일본인의 초등교육기관으로 서수・불이・어청도・옥구・지경에 각각 소학교를 설치했고, 조

선인의 교육기관으로는 임피・옥구・대야・신풍・성산・개정・어청도에 보통학교가 있어서 약 

1,700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고적

고군산열도는 크고 작은 2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며, 군산항에서 서남쪽으로 약 37㎞ 

떨어진 바다 위에 있다. 옛날에는 수영(水營)의 소재지로서, 그리고 선박의 피난항으로 널

리 그 이름이 알려져 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여러 봉우리가 솟아 있어 마치 성채와 같

아서, 그래서 군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라고 했다. 수영의 옛터는 선유도의 중앙 북면의 

언덕 위에 있고,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의 옛날에 아군인 백제를 도와 나당(羅唐) 동맹

군과 금강의 부여에서 싸우기 전에, 장졸들을 쉬게 하고 군용을 가다듬었던 곳이 바로 

여기이다. 

가까이는 20여 년 전의 청일전쟁에서 도요시마 해전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도 이 땅이

다. 그 중에서 선유도는 풍광이 가장 명미하고 흰 모래와 청송, 게다가 바다 멀리까지 수

심이 얕아서 해수욕을 하기에 적절한 서해 제일의 명승지이다, 어청도는 군산에서 74㎞ 

떨어진 바다 위에 떠 있고, 동서 2.2㎞, 남북 1.7㎞이고, 둘레는 약 8㎞이다. 그 섬의 서쪽 

언덕 위에 노목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곳에 전횡묘(田橫廟) 있다. 

7. 김제군

김제는 호남선의 중앙에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두 강 사이에 있는 평야지대이며, 김

제에서 동북쪽으로 24㎞ 떨어진 곳에 전주, 북쪽으로 12㎞를 가면 전군가도로 통하고, 

또한 남쪽으로 4㎞를 가면 동진강과 만나게 되어 운반교통이 대체로 편리하다. 이곳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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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 개통 전까지는 벽지의 한 소읍(小邑)에 지나지 않았지만, 1910년 철도공사가 개시되

면서 호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일본의 이시카와현(石川県) 농업회사는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농사 경영을 개시하였다. 그에 이어 일본인 이주자가 증가하였고, 최근의 

김제역 부근의 발전은 실로 눈부시다.

인구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김제군의 인구는 일본인 623호・인구 2,572명, 조선인 22,034호

・인구 120,232명, 중국인 43호・118명으로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쿠마모토현(熊本県) 출신이 148명이고, 그 다음은 야마구

치현(山口県)의 40명, 가고시마현(鹿児島県)의 39명, 이시카와현(石川県)의 34명이다.

교육

일본인 교육기관으로 김제 및 부용에 공립소학교가 있는데, 김제소학교는 1911년에 개

교하여 340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관리자인 하시모토 아키라(橋本央)씨는 1921년 

10월에 부임하여 적지 않은 사재를 털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조합 서기 미

야모토 우이치로(宮本宇一郎)씨도 여기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서기를 맡아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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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근면한 사무원이다. 조선인의 교육기관으로 11개의 보통학교가 있고, 85,558원의 경비

를 소요하며, 3,432명의 생도를 수용하고 있다.

면화재배

1926년도의 작부면적은 899ha였고, 수확고는 343,837㎏, 공동판매고 31,443㎏으로 금

액은 5,313원이었다.

잠업

김제군의 잠업은 1923년경부터 현저하게 발전을 이루어, 현재는 뽕밭 면적이 315ha, 

양잠 호수 722호, 누에소립 2,112장, 누에고치 수확량은 901석이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

는 비율이 전라북도 제일이다.

가마니짜기

가마니의 제조는 조선 농업의 부업으로서 장려되고 있다. 1917년경의 1년 생산량은 

불과 164,700장 정도였는데, 1924년도에는 일약 138만 5천 장 정도의 생산량을 보았다. 

1926년도에는 146만 8천 장으로까지 상승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가마니 제조에 종사하

는 호수는 5673호이고, 판매가격은 27만 8,893원에 이르러, 1호당 평균 수입이 49원 16전

이 되었다.

김제쌀

김제쌀의 특색은 품질 우량, 적미나 토사의 혼입이 없으며, 품질은 이시야마조(石山粗)

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김제쌀의 명성은 전 조선에서 으뜸이라 알려져 있고, 오사카 시장

에서의 시세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항상 큰 격차를 벌리고 있다. 본년도의 이출 예상액

은 48만 가마니에 이를 예정이다.

공업

공장으로는 정미 및 매갈이(糙米) 공장(23곳), 술 및 간장 양조장, 그 외의 공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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